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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8-06-사무-1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전송일자 : 2018. 6. 21.(목)

전송매수 : 첨부자료 포함 총 6매

[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8년 6월 9일 최영도 변호사가 별세하셨습니다. 최영도 변호사의 생전

의 뜻을 기려 민변과 참여연대는 6월 21일 저녁 7시 민변 사무실에서 추모의 밤을 

엽니다. 추모의 밤은 김호철 민변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고

인과 함께 활동했던 이석태 변호사, 차병직 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추모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최영도 변호사는 판사로서 사법정의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애쓰셨고, 변호사로

서는 평생 인권과 정의에 헌신하였습니다. 민변 회장(1996~2000년)과 참여연대 공

동대표(2002~2004년)를 역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탄생하고 자

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별첨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인권변호사로서 

현실참여는 물론 예술과 평생을 함께한 참지식인이었습니다. 

4. 최영도 변호사는 특히 1971년 7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법관 사찰, 재판 관여 등에 맞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동료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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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과 함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전국 150명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이른바 ‘1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최영도 변호사는 1971년 7월 28일 

외부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를 상세히 기재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형사지방법원 법관 6명과 함께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사태에 책임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6명을 인책시키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후일 

<사법권 독립 선언서>로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문건 작성 등으

로 인하여 1973년 3월 23일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최

영도 변호사는 자필 메모에서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품 중 1971년 당시 최영도 변호사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문서 초안과 사직서가 발견되어 이를 공개합니

다.

5. 최영도 변호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병석에서 크게 탄식하였다

고 합니다. 수십 년 전 자신과 동료들이 판사의 직을 걸고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

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켜내려 싸웠으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져 공정해

야 할 법원, 사법정의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참담해하였습

니다. 고인의 삶은 법과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식인은 어떻게 살아

야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첨부

1.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2.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초안(1971. 7. 28.)

3. 사직서(1971. 7. 28.)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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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故 최영도 변호사>

● 출생 1938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 1954 서울 보성중 졸업

● 1957 서울 보성고 졸업

● 1961 서울대 법학과 졸업

● 1964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

● 1961 제13회 고시 사법과 합격

● 1962 육군법무관

● 1965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 1968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0 서울지법 수원지원 판사

● 197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73 변호사 개업(서울회)

● 1989-1994 언론중재위원

● 1992-1995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 1993-1996 한국방송공사 이사

● 199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1996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1996-2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1999 (재)한국인권재단 이사

● 200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2002-2004 참여연대 공동대표

● 200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공증인가 반도합동 변호사

● 2012 변호사 최영도 법률사무소

●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

● 현 참여연대 고문

● 국민훈장 모란장(2001), 봉래상(봉래부완혁 출판문화재단, 2003), 명덕상(서울지

방변호사회, 2018) 수상

● 2018년 6월 9일,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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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초안(197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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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사직서(1971. 7. 28.)


